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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킨배달만족도 ‘교촌’ 꼴찌
프랜차이즈10개업체대상소비자설문

배달정확성 등 조사 ‘호식이두마리’ 1위

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 가운데 소비자
만족도가 가장 낮은 곳은 교촌치킨으로 조
사됐다. 반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소비자
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소비자원은 치킨 배달서비스에 한
선택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1년간 매장 수
상위 10개 브랜드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를
상 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7일
공개했다. 조사 시점은 지난해 11월이다.

상업체는 교촌치킨, 굽네치킨, 네네치킨,
또래오래치킨, 멕시카나치킨, 처갓집양념
치킨, 페리카나치킨, 호식이두마리치킨, B
BQ치킨, BHC치킨 등이다.

종합만족도 1위는 호식이두마리치킨으
로 5점 만점에 3.42점을 얻었다. 호식이두
마리치킨은 배달서비스정확성(4.04점)과
가격(3.85점)면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
았다. 이에 반해 교촌치킨은 종합만족도에
서 3.28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. 교촌치킨
은 배달서비스정확성, 직원서비스, 배달음

식, 가격, 서비스체험 등 부분의 평가 항
목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.

항목별 점수를 살펴보면, 직원 서비스는
처갓집양념치킨(3.66점)이, 배달음식(상태)
은 BHC치킨(3.77점)이, 배달접근성(주문 용
이성)은 BBQ치킨(3.82점)이 각각 1위를 기록
했다. 하지만 세 가지 평가 모두 평균점수와
1위의 점수 차이는 0.4점에서 0.11점에 불과

해 차별성이 별로 없다. 가격에서 업체별 점
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. 1위인 호식이두마
리치킨의 점수는 3.85점으로 최하위 교촌치
킨(2.78점)과 1점 넘게 차이가 났다. 6가지 평
가의 평균점수 가운데 가격은 3.14점으로 가
장 낮았다. 이는 상당수 소비자가 여러 서비
스 중 가격에 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
미한다. 최현길 기자 choihg2@donga.com

‘눈은 바쁘니까 타이어는 더 안전해야’

짧지만굵은 ‘15초공감’

금호타이어의 새로운 CF. ‘눈 편’이라고 해
서 봄에 웬 눈인가 싶었는데, 알고 보니 ‘내리
는 눈(Snow)’이 아니라 ‘보는 눈(eye)’이었
다.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본 CF 중 손에 꼽을
만한 수작이다. 짧은 러닝타임(15초밖에 되지
않는다)임에도 할 말 다하고, 보여줄 거 다 보
여준 광고다. 그뿐이 아니다. 다 보고 났는데
도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.

CF의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. 누가 자동차
(사실은 타이어지만) 광고 아니랄까봐 가속기
를 콱콱 밟아 버린다.

CF의 구성 자체는 간명하다. 밤거리를 달리
는 자동차. 운전자의 거 한(정말 거 하다) 동
공이화면을가득메운다.그리고 숨돌릴틈없
이 자막이 뜬다. 사이드미러, 비상등, 노면, 내
비게이션, 사각지 , 속도계, 이정표, 정지선,
신호위반, 기어, 신호 기. 도로에서 드라이버
가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버블처럼 등장
했다 사라지는 자막으로 표현했다. 이 자막들
이 ‘쑤욱’하고바늘이올라가는속도계, ‘거 한
동공’과 맞물려 운전 상황의 긴박감을 조성한
다.소리를 사용한 음향 감각도 좋다. ‘끼익∼’
하고 타이어와 노면이 거칠게 마찰되는 소리,
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보는 이의 심
장을 크게 박동시킨다. 그리고 떨어지는 단
한 마디의 코멘트. “눈은 바쁘니까, 타이어는
더 안전해야 한다.”

정말 근사한 메시지가 아닌가. 운전을 할
때 운전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감각을 깨워
야 한다. 그 중 가장 혹사당하는 것은 역시 눈
이다. 하지만 눈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
다. 운전자의 눈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, 몸
과 마음의 사각지 . 다른 것은 몰라도, 타이
어만큼은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다. 뻔하지만,
제 로 들린다.

짧지만 굵은 CF다. 다리 위를 질주하는 자
동차의 뒷모습을 보며 시청자는 통쾌하게 가
슴을 쓸어내리게 된다. 끝으로 하나 더. 바쁜
눈이 확인해야 할 일들(자막) 중 ‘교통경찰’과
‘미인’은 꽤 재미있었다. 그 짧은 와중에 유머
까지 구사했다. 양형모 기자 ranbi@donga.com

금호타이어-눈 편

설현폰 ‘루나’ 돌풍, 스마트워치로이어지나?

SK텔레콤이 18일 출시하는 스마트워치 ‘루나워치’는 10만원대 출고가에 통신 기능을 탑재하는 등 가격
대비 성능이 뛰어나다. 사진제공｜SK텔레콤

SKT, 10만원대 ‘루나워치’ 출시

3G통신기능탑재실용성그대로

지난해 중저가 스마트폰의 인기를 이끌었
던‘루나’돌풍이스마트워치로도이어질까.

SK텔레콤은 스마트워치 ‘루나워치’를
1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. 루나는 지난해 일
명 ‘설현폰’으로 불리며 중저가 스마트폰
중화에 기여한 브랜드다. 이번 제품도 10만
원 출고가에 통신 기능을 탑재하는 등 루
나의 가성비 DNA를 이었다는 것이 SK텔
레콤 측의 설명. 또 루나의 제조사인 TG앤
컴퍼니, 폭스콘과 기획단계부터 협업을 해
완성도를 높였다. 설현이 모델로 나서는 것
도 루나와 마찬가지다.

제품은 스마트폰 없이 단독으로 음성과
문자 송·수신이 가능한 3G통신 기능을 갖
췄다. 또 1.1Ghz 듀얼코어 프로세서와 고릴
라글래스3를 적용해 외부 충격에 강한
1.6인치 디스플레이, 350mAh 배터리 등을
적용했다.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제한된 수
의 애플리케이션(이하 앱)만을 이용한다는
점에 착안해 사용빈도와 선호도가 높은
23개의 앱을 기본 탑재한 것도 특징이다. ‘T
멤버십’과 ‘멜론’, ‘T맵 중교통’ 등이 포

함됐다. 그 밖에도 사용자가 지정한 제스처
를 화면에 그려 해당 앱을 실행하는 ‘스마트
제스처’, 블루투스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으
로 걸려온 전화를 착신 전환 받을 수 있는
‘T쉐어’, 스마트폰 카메라를 원거리에서 컨
트롤해서 촬영할 수 있는 ‘리모트 카메라’

등도 탑재했다. 이외에도 총 25종의 워치페
이스가 기본으로 제공돼 메인 시계 화면 디
자인을 마음 로 변경할 수 있다. 출고가는
19만8000원으로 공시지원금을 받으면
10만원 미만으로 구매가 가능하다.

김명근 기자 dionys@donga.com

개밥 주는 남자 18일 밤 11시

강인, 강아지와 눈물의 이별

슈퍼주니어
강인이 강아
지 입양 준비
를 하며 만감
이 교차한다.
부모님의 집
에서 데려왔

을 때만해도 사람 손을 탄 경험이 적어 눈치
보며 피하기 바빴던 강아지들이었지만 강
인의 노력 덕에 이젠 사람들이 다가와도 놀
라지 않는 등 달라졌다.

그제야 걱정을 떨쳐내고 입양을 결정하
지만 막상 보내려니 잘해주지 못한 것만 떠
올라 마음이 불편하기만 하다. 뒤늦게나마
산책하러 나가고, 애견숍에서 단장을 시켜
주며 애정을 쏟는다. 드디어 입양일, 강인
은 “‘여력만 있으면 같이 지내면 좋을 텐데’
라는 생각이 들어 슬프다. 잠깐이지만 정이
많이 든 것 같다”며 눈시울을 붉힌다.

강아지들과 애써 정을 떼려는 강인의 안
타까운 모습이 밤 11시 공개된다.

백솔미 기자 bsm@donga.com


